
“무슬림 젊은이들에게 적절한 복음 제시 방법” 

- 백운영 선교사 

아시아의 산업화로 인하여 도시로 몰려나오는 동남아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복음의 문이    

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몇 백 년 아니 몇 천년 간 농업화 시대에서 어떤 변화 없이 
자신들의 종교에 묶여 있던 동남아시아 지역의 젊은이들이 산업화로 자기 지역을 떠나 
도시로 나오면서 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간 상호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그동안 좁은 편견에 사로잡혔던 이들이 이제 기독교, 아니 복음 말씀에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그런 변화는 환경적인 요소도 크지만 영적으로 간절함을 가진 도시의 젊은이들에게 사랑 

으로 다가서고 새로운 말씀이 들릴 수 있게 된 것이 더 큰 요인입니다. 도시로 몰려나와 
기댈 곳이 없었던 젊은이들에게 사랑의 은신처를 제공하고 허물없는 공동체가 되어준 
현지 교회는 오늘날 동남아 지역의 복음화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무슬림 선교에서는 관계 전도가 크게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무슬림들은 
움마 공동체로 내부 결속이 강한 공동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들을 극도로 의심 

하고 그들을 잘 알기까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필요를 채워주면서 좋은 관계를 형성하였다가 
그 대상이 준비가 되었을 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절대적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을 
의심부터 하는 닫혀 있던 무슬림 사회에서는 이런 관계 전도가 특히 필요했던 과정입니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사역에는 성령께서 빠르게 움직이시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말레이시아 경제력을 보고 노동자로 
유입되는 현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높은 임금의 일거리와 새 기회를 찾아서 
말레이시아를 찾아오는 젊은이들 때문에 말레이시아 사회가 다채로운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무슬림 사역은 서로를 충분히 알고 신뢰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복음을 전해도 
되겠다 싶을 기회가 되었을 때 시도하는 관계 전도가 가장 안전한 복음전파 전략이었지만 
이제 그 전략조차 바뀌고 있습니다.  

남침례교 선교부에서 시작했지만 무슬림 대도시에 확산되고 있는 열린 전도는 많은 
무슬림 젊은이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종교와 문화가 
뒤섞이면서 서로 친구가 되고 자유롭게 교류하는 일들이 복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있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관계까지 기다리지 않고 서로 알고 나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방식 
입니다.  전도할 때 제시하는 복음은 복잡한 신학도 아니고 문화 접근법을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단순한 복음 제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열쇠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이런 복음은 열려 있습니다.   

오늘날 글로벌 현상은 도시가 개인주의적으로 변화된 것에 집중합니다.  같은 구역에 
이웃으로 살아가지만 주변 사람과 서로를 잘 알지 못하면서 개인적으로 격리된 채 살아 

가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남아에 존재했던 마을 공동체가 도시에 들어선 
공장과 회사로 인하여 뿌리 채 바뀌고 있고 한번 도시 생활을 맛본 사람들은 다시 옛 시골 

마을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일정하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은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방식도 바뀌게 만들고 있습니다.  

언제고, 어느곳에서나,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Any Three 전도법 (Any Time, 
Any Where, Any One)은 많은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 

다.  전도자가 먼저 기도하고 그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백화점이나 공공 장소에 
나가서 한, 두사람을 타켓 삼아 자연스런 대화에서 복음 제시까지 진행합니다.  이 방식은 
마음의 문을 열어놓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기 때문에 예수님을 듣도록 
기회를 줍니다.  보통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하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을 보면 한번의 기회 

에서 결단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한 두 번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말씀에 호기심이 생기고 
더 듣기 원하는 마음이 들게 될 때 또 다른 사역자에 의해서 그 간절함이 채워지며 결국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성령께서 이처럼 급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결단한 사람들에게 연락처 

를 주고받으며 소그룹의 성경읽기 모임에 초대합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MBB (무슬림 배경 
신자) 들의 그룹이 형성되고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 제시는 시골이나 
종족이 함께 살아가는 배경에서는 절대로 이뤄질 수 없는 방식이나 불특정 다수가 살아 

가는 도시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하는 효과적인 전도 방식입니다.  오늘에 맞는 무슬림을 
위한 복음제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전도 방식입니다.   

 


